










미술공예품은 진리와 일상을 예술로 끌어올린 인간의 솜씨와 정신을 담고 있다. 한국인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의식 속에는 삼국시대부터 함께한 불교가 깊게 녹아 있다. 불교미술에서는 

사찰의 대표 예술품을 마주하며 우리나라 불교에 담긴 정신과 미의식을 느낄 수 있다. 

도자기는 흙, 불, 사람이 하나가 되어 만드는 예술품이다. 고려청자의 아름다운 유약과 

화려한 문양 장식, 분청사기의 일정한 형식과 그와 상반되는 자유분방한 무늬, 백자에 담긴 

고상한 품격 등을 감상할 수 있다. 공예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쓸모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다. 사람들이 금속, 나무 등 자연에 있는 재료로 도구를 만든 일상 속 예술품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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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와 조선왕실실

『어제수덕전편』의 본문

전주는 조선 왕실의 선조가 살았던 지역으로, 왕실의 본향本鄕이라 불리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았다.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모신 경기전慶基殿을 세우고 왕실의 시조始祖 이한李翰

의 사당인 조경묘肇慶廟를 건립하여 전주가 조선 왕실의 본향이라는 뜻을 전했다. 전쟁 

중에도 전주사고의 『조선왕조실록』과 경기전의 어진을 수호하며, 전주의 의미와 왕실 

문화를 지켜나갔다. 전시는 〈태조어진(복제)〉, 예종 태항아리 등 전주와 조선 왕실의 관계를 

조명하는 문화유산, 문방사우와 사랑방 소품, 왕실 병풍이나 채용신, 최석환 등 전북 

서화가의 그림 등으로 구성되었다. 서화 작품은 4개월마다 교체한다. 휴게 공간으로 꾸민 

사랑방에서는 〈하루차경〉 영상을 즐기며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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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영상

규장각 소장 ‘전주지도’(보물)을 재해석한 18세기 어느 봄날의 전주. 전주를 둘러싼 산수와 

네모 형태의 전주부성,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를 관할한 ‘전라감영’,  태조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이 눈에 들어온다. 때마침 경기전 느티나무 숲에는 왕실 본향의 기품을 상징하듯 

백학이 날고 풍남문 밖 오목대에는 봄을 맞아 상춘賞春하는 선비들이 봄 기운에 흥을 돋운다.

Ⅰ. 전주도원도全州桃源圖

LA카운티미술관 소장 강세황(1713~1791)의 ‘부안유람도권’을 모티브로, 변산을 중심으로 

내변산에 속하는 우금암과 직소폭포 그리고 외변산에 속하는 채석강의 일몰까지. 18세기 

Ⅱ. 부안유람도와 변산기행












